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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월)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5. 9. 1.(월) 10: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참석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7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정부위원)

▸논의사항: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

<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 및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➊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➋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적극 추진

- 부총리 주재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안전 관련 경영

평가·공시 강화, AI 활용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ㄴ

-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및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와 자구노력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논의

보도시점 2025. 9. 1.(월) 11:50 배포 2025. 9. 1.(월) 08: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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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➊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➋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➌또한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한다. ➊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현재 73개 → 104개) ➋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➌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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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공운위 위원들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25~’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 계획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3(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공운법령’ 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대상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 재생e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전력공급 여력 강화, ‘31년 1단계 

준공, ’36년 전체 준공 목표, ‘29년까지 약 1조원 소요, ‘30년 이후 11조원 소요 전망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25년 202.2%에서 ’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9년 847.8조원으로 ’25년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나, ‘27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재무지표 전망(35개 기관) >
(단위: 조원)

구 분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자 산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부 채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127.6

부채비율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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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운위 위원들은 국가전략 아젠다 추진을 위한 투자집행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조화롭게 관리해줄 것을 언급했다.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

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참고2)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별첨) 부총리 모두발언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10)

공공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전유석 (hungel138@korea.kr)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한준 (044-215-5650)

담당자 사무관 김희운 (gia0412@korea.kr)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민호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정효상 (jeongx@korea.kr)



- 5 -

참고 1 참고 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ㅇ (안전경영 법제화)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공운법 개정)

ㅇ (기관장의 책임 강화) 안전경영 원칙 위반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ㅇ (기관장 책임)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

ㅇ (안전지표 배점 강화)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현재 0.5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ㅇ (안전 가점 신설)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 신설

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개선

ㅇ (심사대상 확대)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현재 73개 → 104개)하여 공공기관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

    * (기존) 최근 5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등 73개(공기업·준정부 51개 + 기타공공 22개)
(개편) 모든 공기업·준정부로 확대(+ 36개), 5년 내 사망사고 미발생 기타공공(△5개)

ㅇ (건설현장 심사 강화)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

    ➊ 건설현장 심사 기관 : 현재 28개 → 40개 이상으로 확대
➋ 건설현장 중점 심사 기관 : 현재 10개 →  20개 이상으로 확대

ㅇ (안전 성과 지표 강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

    ➊ ‘안전성과’ 범주 배점 상향(300점 → 350점) + ‘안전성과’ 범주 內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 배점 상향(100점 → 150점)

    ➋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배점 상향(50점 → 70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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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단 전문성 강화) 심사단 인력풀 작성·관리, 사전 워크숍

진행을 통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일관성·전문성 강화

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ㅇ (경영공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안전경영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➊ ‘산재 사망자수’ 공시 주기 확대(기존연 1회, 승인 기준 + 추가분기별, 발생 기준)

    ➋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수’ 공시 항목 신설 등

 ㅇ (정보공개) 향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잠정)에 ‘협력사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협력사 안전 강화를 유도

    * 현재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추진 중

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ㅇ (위험작업 실태조사) 기관별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 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 작업 등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부실 기관은 개선 조치하고, 안전관리등급심사에 반영

ㅇ (안전교육 강화) 발주자, 수급업체 등 모든 계층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공공기관 안전 인력·투자 강화

ㅇ (안전인력 강화) 공공기관의 안전 인력 인센티브 부여를 유도하고,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확산하여 효율성 제고

ㅇ (안전투자 확대)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 및 지원
 

    ➊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

    ➋ 전체 투자와 별도로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➌ 안전 투자 사업 예타 면제 또는 경평시 안전 투자로 인한 부채 예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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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참고 2  ’25~’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1  중장기재무관리 방향

【 기본 방향 】

◇ 에너지고속도로‧AI 등 국가전략 아젠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핵심 SOC 사업 적기 추진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사업 재구조화 등 기관주도의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핵심 정책사업 투자 및 공공서비스質 제고를 위한 동력 확보

(1) 중점 투자

□ 에너지, SOC 및 정책금융 분야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 확대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반영

ㅇ 에너지고속도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ㅇ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SOC 인프라 확충

및 승객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열차 교체 등 

ㅇ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착수 조기화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투자·공급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2) 기관주도 자구노력 지속

□ 5개년’25년~’29년 기관별 자구노력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무위험요인 관리 강화, 생산성 향상, 재정건전성 확보 

ㅇ 특히,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
유사중복·低성과사업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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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재무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지표는 

‘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활용

     *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별 전문 지표는 자체 전망치 활용 

◇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 최대한 확보

     *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 등에 활용

(1) 자산  

 (‘24년) 1,033.4 → (‘25년) 1,076.4 → (’29년) 1,293.8조원

□ 분야별 투자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25년 1,076.4조원에서

’29년 1,293.8조원으로 증가(+217.4조원) 전망

ㅇ (SOC) 택지·주택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25년 

433.3조원에서 ’29년 574.2조원으로 증가(+140.9조원) 전망

ㅇ (에너지) 송배전설비·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25년 

345.0조원에서 ’29년 401.6조원으로 증가(+56.6조원) 전망

ㅇ (금융)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로 ‘25년 261.2조원에서 

’29년 272.0조원으로 증가(+10.8조원) 전망

'25∼’29년 자산규모 전망

(단위 : 조원)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  전체(35개)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 SOC(7개) 414.6 433.3 468.6 510.4 549.0 574.2 140.9 

- 에너지(11개) 338.2 345.0 370.0 381.6 393.5 401.6 56.6 

- 금융(11개) 246.2 261.2 275.4 277.5 271.0 272.0 10.8 

- 기타(6개) 34.5 36.9 39.4 41.6 43.8 46.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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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     : (‘24년) 692.9 → (‘25년) 720.2 → (’29년) 847.8조원

 부채비율 : (‘24년) 203.5% → (‘25년) 202.2% → (’29년) 190.1%

□ (총괄) ’29년 부채는 ‘25년 대비 127.6조원 증가한 847.8조원,

부채비율은 ’25년 대비 △12.1%p 하락한 190.1% 전망 

ㅇ 부채비율은 ’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 ‘28년의 경우 예보채

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감소(△9.3조원)로 소폭 상승

    * IMF 외환위기 관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02년 신설된 기금으로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27년말 청산 예정 

□ 분야별 

ㅇ (SOC) 공공택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29년 부채규모는 

383.3조원(+103.0조원), 부채비율은 200.8%(+17.6%p) 전망

ㅇ (에너지) 전력망 등 투자 확대로 ’29년 부채규모는 307.8조원

(+19.2조원), 부채비율은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하여 ‘29년 327.8%(△184.1%p) 전망

ㅇ (금융) 코로나 시기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으로 ’29년
부채규모는 131.0조원(△0.7조원), 부채비율은 92.9%(△8.9%p) 전망

'25∼’29년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 조원)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  전체(35개)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127.6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2.1%p)

- SOC(7개)   264.7 280.3 308.1 339.4 368.2 383.3 103.0 
(176.7%) (183.2%) (191.9%) (198.4%) (203.7) (200.8%) (17.6%p)

- 에너지(11개) 288.8 288.6 293.4 297.3 302.9 307.8 19.2
(584.9%) (511.9%) (382.7%) (352.4%) (334.6%) (327.8%) (△184.1%p)

- 금융(11개) 121.4 131.7 138.6 133.6 133.0 131.0 △0.7 
(97.3%) (101.8%) (101.3%) (92.8%) (96.3%) (92.9%) (△8.9%p)

- 기타(6개) 18.0 19.5 21.2 22.6 24.2 25.7 6.2 
(109.8%) (112.5%) (116.5%) (119.3%) (122.9%) (127.2%) (1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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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   기관별 재무 전망

(단위: 조원)

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5개 기관
전체1)

자산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부채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부채비율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 강원랜드

자산 4.7 4.7 4.9 5.0 5.2 5.4

부채 0.8 0.7 0.7 0.7 0.8 0.8

부채비율 21.0% 16.2% 17.4% 17.2% 18.4% 18.0%

2
공무원

연금공단

자산 22.1 22.9 23.5 24.0 24.5 25.1

부채 5.7 5.9 5.9 5.8 5.8 5.8

부채비율 35.1% 34.9% 33.3% 31.9% 30.9% 29.8%

3 국가철도공단2)

자산 19.5 20.4 22.1 23.8 24.6 24.7
부채 20.5 21.1 22.7 24.0 24.7 24.5

부채비율 무자본

4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산 54.4 52.8 52.3 50.8 48.4 45.8

부채 17.9 20.0 21.0 21.6 21.9 22.4
부채비율 49.0% 61.0% 67.4% 74.4% 82.4% 95.9%

5 기술보증기금

자산 4.9 4.4 4.4 4.6 5.0 5.4

부채 1.6 1.9 2.1 2.2 2.2 2.3

부채비율 46.3% 73.9% 87.8% 90.1% 80.2% 74.9%

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자산 0.3 0.3 0.3 0.3 0.3 0.3

부채 0.2 0.2 0.2 0.2 0.2 0.2

부채비율 149.5% 156.2% 149.1% 146.3% 144.0% 140.7%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8.3 9.1 9.8 10.4 10.9 11.3
부채 1.4 1.4 1.4 1.3 1.3 1.3

부채비율 20.5% 17.6% 16.0% 14.7% 13.9% 13.4%

8 신용보증기금

자산 17.7 17.7 17.9 17.9 18.1 18.6

부채 4.0 4.2 4.4 4.7 4.8 4.8
부채비율 28.9% 30.9% 32.8% 35.3% 36.2% 34.9%

9 예금보험공사2)

자산 22.1 23.3 28 34.7 28.4 31.7

부채 4.2 2.9 1.0 0.2 0.1 0.0

부채비율 무자본

10
인천국제
공항공사

자산 16.1 16.4 16.5 16.6 17.0 17.6

부채 8.0 8.2 7.9 7.6 7.8 8.1

부채비율 99.5% 98.7% 91.8% 83.9% 84.5% 85.6%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산 6.5 9.3 10.2 8.1 9.2 10.2
부채 1.5 2.1 2.8 1.1 2.3 3.7

부채비율 31.3% 29.6% 38.9% 16.3% 32.9%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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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12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3)

자산 29.3 30.1 29.9 29.5 28.4 27.4

부채 24.7 24.9 24.5 24.1 22.8 21.5

부채비율 531.9% 479.1% 459.7% 441.4% 401.1% 362.9%

13 한국가스공사

자산 57.7 56.1 53.8 51.5 48.0 43.3

부채 46.8 44.9 42.3 39.3 35.3 30.0

부채비율 432.7% 402.8% 365.2% 324.6% 279.0% 227.0%

14 한국공항공사

자산 4.8 5.0 5.4 5.7 5.8 5.8
부채 1.5 1.8 2.1 2.5 2.7 2.8

부채비율 44.9% 53.8% 66.6% 78.6% 85.0% 90.5%

15
한국광해
광업공단

자산 4.8 4.9 4.9 5.2 5.5 5.7

부채 8.6 8.4 8.0 8.3 8.5 8.6
부채비율 자본잠식

16 한국남동발전

자산 14.2 13.9 15.5 16.6 17.6 18.4

부채 7.3 7.3 8.2 9.0 9.5 10.4

부채비율 105.6% 110.6% 112.0% 119.5% 126.5% 131.6%

17 한국남부발전

자산 13.9 14.2 14.7 15.4 17.0 17.9

부채 7.4 7.8 8.2 8.7 10.2 10.9

부채비율 115.6% 121.5% 124.0% 129.1% 147.9% 155.3%

18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6.8 18.1 19.4 20.6 21.9 23.2
부채 14.6 15.9 17.2 18.3 19.5 20.9

부채비율 648.2% 700.3% 754.4% 796.9% 845.2% 896.0%

19 한국도로공사

자산 87.1 90.8 94.7 98.0 101.0 103.7

부채 41.5 44.3 47.1 49.1 51.0 52.8
부채비율 91.0% 95.3% 99.1% 100.5% 102.0% 103.7%

20 한국동서발전

자산 12.9 13.5 14.2 15.7 17.0 18.4

부채 5.8 6.2 7.0 8.5 9.8 11.3

부채비율 80.6% 84.7% 95.9% 117.5% 136.2% 158.9%

21 한국마사회

자산 2.2 2.1 2.2 2.2 2.2 2.2

부채 0.3 0.3 0.3 0.3 0.3 0.3

부채비율 13.8% 14.6% 16.8% 17.1% 16.8% 13.6%

22
한국무역
보험공사

자산 7.7 8.6 9.2 9.7 10.3 10.9
부채 3.0 3.0 3.1 3.2 3.2 3.3

부채비율 62.2% 54.7% 51.6% 48.3% 45.7% 42.7%

23
한국산업
단지공단

자산 2.2 2.5 2.9 3.1 3.4 3.6

부채 0.8 1.2 1.5 1.8 2.0 2.3
부채비율 56.3% 88.7% 110.4% 130.3% 142.9% 169.5%

24 한국서부발전

자산 13.6 13.5 13.9 14.5 15.2 15.7

부채 7.8 7.8 8.1 8.4 9.0 9.3

부채비율 133.7% 135.5% 138.1% 140.1% 145.9%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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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개 기관 전체 수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한전 연결기준
2)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3)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5 한국석유공사

자산 20.5 20.4 20.9 21.0 21.1 21.1
부채 21.8 21.5 21.6 21.3 21.0 20.5

부채비율 자본잠식 26,257.6% 3,529.4%

26
한국수력
원자력

자산 72.9 74.9 80.9 85.5 89.7 93.8
부채 47.4 47.6 51.6 54.4 57.3 61.0

부채비율 186.2% 174.3% 175.5% 174.6% 177.2% 186.0%

27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4.1 25.3 26.7 28.7 31.3 33.6
부채 11.9 12.5 13.4 14.7 16.4 18.0

부채비율 98.4% 98.1% 101.1% 105.3% 110.8% 114.7%

28
한국자산
관리공사

자산 14.7 19.5 22.0 22.2 22.0 21.6
부채 10.0 13.2 15.4 15.6 15.4 14.9

부채비율 213.7% 206.6% 235.6% 235.4% 229.9% 223.4%

29 한국장학재단3)

자산 11.5 12.3 12.9 13.6 14.1 14.7
부채 10.5 11.2 11.8 12.4 12.9 13.4

부채비율 1,010.5% 1,053.7% 1,053.6% 1,043.8% 1,035.9% 1,028.5%

30
한국전력공사

(별도)

자산 139.5 144.5 155.1 159.4 164.1 167.9
부채 120.1 121.2 121.5 121.3 122.5 125.6

부채비율 619.3% 519.6% 360.8% 318.5% 295.2% 297.2%

31
한국주택
금융공사

자산 55.2 60.3 65.2 62.5 62.5 60.6
부채 38.3 42.4 46.4 42.8 41.7 38.9

부채비율 225.9% 237.1% 247.0% 216.5% 201.1% 178.9%

32 한국중부발전

자산 16.1 15.9 16.7 16.8 17.1 17.4
부채 10.1 10.0 10.3 10.4 10.7 11.0

부채비율 170.9% 171.1% 161.3% 162.3% 167.5% 170.8%

33
한국지역
난방공사

자산 8.4 8.5 8.2 8.0 8.0 8.0
부채 6.1 6.2 5.9 5.6 5.8 5.7

부채비율 268.7% 267.0% 251.3% 236.6% 261.2% 241.6%

34 한국철도공사

자산 29.3 29.9 30.2 30.5 29.2 26.2
부채 21.2 22.3 22.3 21.9 19.5 15.3

부채비율 259.9% 289.6% 282.3% 254.2% 200.0% 138.9%

35
한국토지
주택공사

자산 233.7 245.5 273 307.2 340.1 362.5
부채 160.1 170.2 192.5 219.5 246.2 261.9

부채비율 217.7% 226.1% 239.0% 250.5% 262.1% 260.3%


